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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해고 13년 콜텍 끝장투쟁에 함께 해 주세요! 

Kim Ranghee 2019년 1월 18일 오전 10:19

콜텍 정리해고 13년. 초등학생 자녀는 군인이 되었고, 고등학생 아이는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40대
노동자는 이제 정년퇴직의 나이가 되었습니다. 해고자로 정년퇴직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. 콜텍의 사원증을 받고, 명
예롭게 퇴직해 우리의 싸움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.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함부로 사람을 해고해서는 안
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.  
 
KTX승무원도, 쌍용차도, 스타케미칼(파인텍)도 복직에 합의했습니다. 국내 최장기 정리해고 사업장 콜텍, 민족 최대 명
절 설날을 12년째 거리에서 보냈습니다. 올해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. 정년이 되기 전에, 설날이 되기 전에 명
예롭게 복직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. 
 
1. 신문광고에 함께 해 주세요. 
 
(1) 대상 : 콜텍 친구들 1000명
(2) 금액 : 1인당 5000원
(3) 마감 : 1월25일(금) / 광고 1월 29일(화)
(4) 내용
국내 최장기 정리해고 회사 콜텍
“정년이 되기 전에 복직을”
① 콜텍 박영호 사장 사과
② 정년이 되기 전 명예로운 복직
③ 재판거래 진실규명·정리해고제 폐지
④ 1월30일 콜텍으로 
(5) 신청 : bit.ly/콜텍끝장투쟁선언 
(6) 계좌번호 : 
(7) 문의 : 문화연대 신유아(
 
2. 콜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세요.
 
(1) 취지
- 2007년 7월 박영호 회장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옮기고 한국 공장을 폐쇄했습니다.
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“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 검토해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
없다”고 판결했습니다. 그러나 2014년 6월 대법원은 “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
라”며 ‘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’는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. 
 
- 2018년 5월 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’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
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.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콜텍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, KTX와 함께 ‘박근혜 국정운영 뒷
받침 사례’이자 ‘박근혜 노동개혁’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’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콜텍 정리해고는 무효입니다. 
 
- 콜텍 정리해고 13년, 해고노동자들이 정년이 되기 전에 복직해야 합니다. 지난 13년, 연대해 준 시민사회단체가 없었
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.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음악을 알려준 문화예술가들이 없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
입니다. 콜텍 노동자들과 함께 해 준 각계각층이 기자회견을 열어 콜텍 박영호 사장을 규탄하고 복직을 촉구해 주실 것
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 
 
(2) 기간 : 1월 21일(월)~1월29일(화)
(3) 장소 : 콜텍 본사(서울 강서구 화곡로61길59 콜텍빌딩 앞)
(4) 방식 :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 전달, 콜텍 해고자들과 간담회
 
3. 1월 30일 집회에 함께 해 주세요. 
 
콜텍 끝장투쟁 집중연대의 날!
“정리해고 13년, 일삶(13)을 되찾자”
 

http://bit.ly/%EC%BD%9C%ED%85%8D%EB%81%9D%EC%9E%A5%ED%88%AC%EC%9F%81%EC%84%A0%EC%96%B8
https://maps.google.com/?q=%EC%84%9C%EC%9A%B8+%EA%B0%95%EC%84%9C%EA%B5%AC+%ED%99%94%EA%B3%A1%EB%A1%9C61%EA%B8%B859&entry=gmail&source=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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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일시 : 1월30일 수요일
(2) 장소 : 콜텍 본사(서울 강서구 화곡로61길59 콜텍빌딩 앞)
(3) 순서
14:00~15:00 : 13년을 함께 잇는 130m 현수막 거리 퍼포먼스
15:00~16:30 : 금속노조 집회 
16:30~17:00 : 콜텍 동네 1300m 행진
17;00~18:00 : 각계각층 13인 이어말하기
19:00~20:00 : 콜텍 친구들 문화제
 

 
 
4. 콜텍 본사 앞 농성장에서 함께 연대를 이어주세요.
 
콜텍기타노동자들이 많은 분들의 연대와 응원에 힘받아 등촌동 본사 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을 시작한지 열흘이 되어갑
니다. 박영호 사장이 기타노동자들 앞에 나와 사과하고 복직을 약속할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
다!
 
1) 선전전
매일(월~금) 출근, 점심,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함께 할 수 있는 일정을 링크에 넣어주시면 됩
니다. 이 링크에서 농성장에서 진행되는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
2)   단체별로 농성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도 있고,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
안해주셔도 좋습니다. 
 
3)  콜텍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(약칭, 콜텍공대위)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함께 참여해주세요. 
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 대표자회의
• 일시; 2019년 1월 23일 14시
• 장소; 금속노조 4층 회의실
 
문의) 랑희(인권운동공간 활) 

https://maps.google.com/?q=%EC%84%9C%EC%9A%B8+%EA%B0%95%EC%84%9C%EA%B5%AC+%ED%99%94%EA%B3%A1%EB%A1%9C61%EA%B8%B859&entry=gmail&source=g
https://docs.google.com/spreadsheets/d/12d23s9qFPsqMM_D4UEAq2ThBqrt5_x2yDTHPMP2PBDw/edit?usp=sharing

